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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평야지 ‘빠르미’ 품종을 이용한 2기작 가능성 연구

윤여태1*, 정종태1, 최현구1, 이동재1, 박인희1

1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서론]

빠르미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극조생 벼 품종이다. 빠르미는 조기재배시 6월 23일경 출수가 되기 때문에 7월말에서 

8월초에 수확이 가능하므로 조기재배 수확 후 벼를 한번 더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빠르미 조기재

배 수확 후 다시 이앙하여 이기작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충남 예산의 시험포장에서 신품종 ‘빠르미’ 의 이기작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기재배를 위해 하우

스에서 20일 육묘한 모를 4월 17일에 30×14cm 간격으로 5~7본씩 손이앙하였고 시비량은 N-P-K=-9-4.5-5.7kg/10a 로 처리하

였다. 벼를 수확 한 후 7월 30일 동일한 포장에 조기재배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를 손이앙하고 포장을 관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극조생종 빠르미는 생육기간이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 중 가장 짧기 때문에 이기작 가능성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

어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빠르미 품종 조기재배시 출수기는 7월 22일로 이앙 후 출수기까지 66일이 소요되었다. 수확시기는 

출수 후 약 35일 뒤인 7월 27일 벼 이삭이 80% 이상 등숙되어 수확이 가능하였다. 벼를 수확 후 7월 30일 동일한 시험포장에 

벼를 손이앙 한 결과 출수기는 9월 2일로 출수소요일수는 33일이었으며, 충남의 안전출수한계기인 8월 31일보다 약간 늦었지

만 등숙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빠르미를 두 번째 재배시 짧은 생육기간으로 인해 불시출수와 영양생장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첫 번째 재배와 비교시 간장과 수장은 각각 7.8cm, 1.6cm 길었고 수수는 0.3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아 충남평야지에서 빠르미 품종을 활용한 이기작재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량과 

품질에 대한 연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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